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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대한 수요예배 말씀을 깨닫고 제 모든 생

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사랑으로 지켜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킴의 도에 대

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지키고, 지켜내어라 나의 사랑 나의 마음.

세상 많은 이들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여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려 구원길을 찾고 있다.

이 구원길을 끝까지 나와 동행하는 자는 

내가 준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지키고 지켜내는 

자이다.

나 이외의 모든 것에서 지켜내는 것.

내가 허락지 않은 모든 악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지켜내어라. 

성령으로 지켜냄을 유지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모든 고통과 환란 속에

서

나의 사랑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노라.

천국의 침노는 나의 것을 지켜냄으로부터 있노라.

지켜내는 나의 사랑만큼 

너희가 사랑으로 홀연히 변화되고

지켜내는 나의 마음만큼 

너희가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온유의 나의 마음.

절제의 나의 마음.

화평케 하고 평온하게 하는 평화의 나의 마음.

성령과 성결의 성숙된 나의 마음.

절대적 믿음, 실천의 믿음의 나의 마음. 

내가 주는 모든 마음을 지켜낼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라는 나무에 내가 주는 

이런 마음과 사랑의 퇴비를 받아 

거센 바람과 어떠한 환란에도 나의 나무됨을 지켜

낸다면 

너와 나는 뜻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귀한 보석을 지닌 사람이 그 보석을 지켜내지 않으

면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을 해 갈 것이다.

귀하고 귀한 보석은 잘 지켜내려 해도 

호시탐탐 도둑질을 하려 노리는데,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귀히 지켜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행여나 빼앗길까, 놓칠까, 잃어버릴까, 잊을

까

조마조마 피가 마르고, 

내 마음과 몸이 닳도록 지켜주는 내 심정을 안다면 

너에게 준 나의 사랑과 마음을 끝까지 

내 뜻대로 지켜내어라.

불꽃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주고 지켜보듯이

너희 또한 너희에게 속한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불꽃같은 눈과 행실로 지켜내어라.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지켜내지 않은 만큼 

사탄과 고통이 조여 옴이다.

지켜냄의 도는 그것을 귀히 보고 지켜내려 애씀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게 되니 

이 도를 지켜내어라. 

천국도 나의 사랑도 나의 마음도 지켜내어라.

너희를 항상 지켜주고 지켜보는 사랑 예수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섭리사를 지키고 선생을 지켜라.

지켜내지 않는 만큼 잃는 것이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기도가 매일 끊이지 않아야 함이로다.

사랑하는 존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섭리사와 깊은 뜻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배와 사랑인 선생을 더욱 지키시

며, 

선생이 지켜내는 많은 나의 신부들 또한 

더 깊은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듯이 



내 기도에 너희 기도도 더해져

내 뜻과 사랑을 펴는 선생을 지키는 기도를 

늘 간구해야 함이다.

끊이지 않게 선생이 있어 감사함을 지켜내어라.


